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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술 개요

제2의 고향 인천, 여러 직업을 거쳐 추어탕 장사를 시작, 14년째 장사하는 중, ‘시

골추어탕’은 시골스러운 맛을 낸다는 의미, 언제까지 하겠다는 기약은 없지만 건강

하고 젊을 때면 언제든지 하겠다는 생각

주요 색인어

청양, 인천, 제2의 고향, 싱크가게, 칼국숫집, 한식, 조리사 자격증, 알로에, 추어

탕, 시골추어탕, 재료, 양념, 시장, 국산, 된장, 효소, 호박 효소, 반찬, 보양식, 칼

슘, 코로나

구술 상세목록 내용 시간 파일명

1. 고향, 가족관계
00:00:00~

00:02:53

▷기록기획안

▷구술활용동의서

▷개인정보동의서

▷음성파일

▷기록검수확인서

▷녹취문

- 태어난 곳은 충청남도 청양이지만 3~4살 때 인천 도화동으로 이사

- 70년대에 결혼 후 딸 2명과 아들 1명을 낳음

2. 추어탕 장사를 하게 된 배경

00:02:54~

00:14:37

- 싱크가게, 칼국숫집, 한식집을 한 뒤 장사를 접었었음

- 2008년도 조리사 자격증을 따고 추어탕 집에서 3개월 근무하며 추

어탕 장사를 하겠다고 생각함

- 8년 9개월 알로에를 다니며 돈을 모아 이층집을 구매하고 2009년 

추어탕 집을 개업함, 현재 14년째

3. 시골추어탕

00:14:38~

00:24:29

- 시골스러운 맛으로 한다는 뜻으로 ‘시골추어탕’이라고 지음

- 재료는 주로 시장에서 구입하며 국산을 사용

- 된장 만들 때 호박 효소를 사용하여 만듬

- 한 번에 100통씩 끓여서 판매함

- 추어탕은 여름 보양식으로 많이 찾음

4. 기억에 남는 손님

00:24:30~

00:29:22

-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끓여달라는 손님

- 조심해도 이물질이 들어가 타박하는 손님

- 주변 사람을 잘 데리고 오는 손님

5. 앞으로의 계획 00:29:23~



- 자식들은 물려받을 생각이 없고 언제까지 하겠다는 기약은 없는 

상황

- 코로나로 인해 모임이 없어 매출이 줄어들었음

- 지금까지 장사하며 후회는 없고 건강하고 젊을 때면 얼마든지 하

겠다는 의지

00:35:35


